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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 대학생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나아

가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원과 자기 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

상은 총 523명(한국 남녀 대학생 289명, 일본 남녀 대학생 234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간편

형 로드아일랜드 스트레스 증상 척도(Horiuchi, Tsuda, Tanaka, Yajima & Tsuda, in press), 스트레스 관리행동 척도(Evers, 

Prochaska, Johnson, Mauriello, Padula & Prochaska, 2006), 어려움극복 효능감 척도(Bandura, 1995),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척도

(김의철, 박영신, 1999).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증상이 높았으나,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더 잘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부모의 사회

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

두,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관리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증상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극복 효능감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넷째,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 대

학생 모두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

두,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

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대학생 자녀의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아지고,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관리행동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스트레스 증상은 낮아지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

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상이나 관리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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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

절단인 일본의 청년 오또다께는 “키 큰 사람

이나 키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팔다리가 

없는 것도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일 뿐이다”(전

경빈 역, 2007)고 말한다. 말 뿐만 아니라 늘 

티 없이 맑은 얼굴로 환하게 웃음 지으며, 

10cm 정도의 팔다리로 달리기, 야구, 농구 등

의 운동에도 참여하고, 명문대학인 와세다대 

정치학과를 다녔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태

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자신만이 할 수 있

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현

재 ‘마음의 장벽 없애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장애인을 괴롭히는 물리적인 장벽을 제

거하기 위해 먼저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

다는 신념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신체조건 하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어떻게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살

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심을 갖게 된

다. 오또다께의 부모는 아들의 장애를 숨기지 

않고 이웃들에게 아들의 존재를 스스럼없이 

알렸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아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평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시

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 줌

으로써, 어린 시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골

목대장이 될 수 있는 심리적 토양을 마련해 

주었다. 부모의 각별한 사회적 지원은 오또다

께가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

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또다께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청년들도 생활하면서 나름대

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

레스 증상이나 관리행동이 주위 의미 있는 사

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

한다.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청년기까지는 여전히 부모가 매우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관심

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 중

에서 특별히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초점을 두

고자 한다. 삶의 힘든 경험 가운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

스 증상이나 관리행동과 밀접히 관련이 되는 

심리적인 특징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효능적 

신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

행동이 환경요인으로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특성으로서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이 연구의 주된 관심

이 있다. 즉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인으로서 역

할을 탐구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다양한 주제 영역(정옥분, 김경은, 박

연정, 2006)에서 이루어져왔다.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최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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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분(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

원은 양육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

였으며,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남

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가장 

설명력 높은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경로

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에서 양육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계수가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검증되었는데,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 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 효능감에 미치는 의미 있는 영

향에 대해 검증된 결과들이 정리(김의철, 박영

신, 2008)된 바 있다. 그리고 직장 상황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되었는데, 학교 관리자로서 

교장선생님의 사회적 지원이 교사들의 교사역

할과 관련된 효능감을 증진시켰다(Hur, Kim, & 

Park, 2008).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해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에도 관련되고 있음

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Lazarus와 Folkman 

(1984)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건강과 에너지(신체

적 자원), 긍정적 신념(심리적 자원), 사회적 

기술(대인관계적 자원), 물질적 자원(경제적 자

원)과 더불어 사회적 지원(사회적 자원)을 포

함시켰다. 물론 이런 자원들만에 의해 스트레

스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내재화된 문화적 

가치와 신념이라든가 지나친 위협 등이 억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어쨌든 대처 자원은 대

처의 기초가 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주위의 의미 있는 인간관

계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중요한 정보를 제

공받을 때, 사람들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House, Landis와 Umberson(1988)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나 친구관계 등 사회적인 관계

는 신체적 심리적인 건강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았다.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도 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다.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과 박

영신(2005)이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환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질병관리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변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 김광웅, 최

명선과 김현주(2005)가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

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연구한 결과는, 자

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밀접히 관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동상담자들을 대

상으로 그들의 경력별로 자아탄력성과 스트레

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담 자

격증을 갖고 있고, 상담 년수가 길고, 상담 사

례수가 많은 경력 있는 상담자들일수록, 자아

탄력성 중에서 자신감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감이 높은 아동상담

자일수록 Folkman과 Lazarus(1985)가 제안한 스

트레스 대처방식 중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적 신념은 스트레스와 어떠한 형태로

든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과 건강행동과의 

관련을 검증한 다양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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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건강 

기능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중요한 심리사회

적 요인임을 밝혔다. 예컨대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도 통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

경계 호르몬이나 카테콜라민과 같은 마취체계

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체계의 기능을 손상시

켰다(Bandura, 1991).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에피네프린, 노어에

피네프린, 도팍, 도파민의 대사수준이 낮았다. 

자신의 대처효능감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면, 

이러한 카테콜라민 종류의 물질을 많이 분비

하였다(Bandura, 1991).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혐오

스러운 위협과 부담스러운 환경적 요구를 통

제하는데 대한 낮은 효능감으로 간주한다. 만

약 스스로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

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스트레스 요

인에 의해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

일 자신이 혐오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기능 수준

이 손상될 것이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기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Bandura(1997)는 지

적하고 있다. Wiedenfeld, O'Leary, Bandura, 

Brown, Levine과 Raska(1990)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효능감의 급격한 

증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리고 스

트레스 요인을 통제하는 효능감의 획득은, 면

역 체계에 있어서 일시적인 변화 이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효

능적인 기술의 개발이 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건강행동의 과

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박영신, 김의

철, 김영희와 민병기(1999)가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생활만족도의 형성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대해 직

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으

로서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과 

민병기(2002)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모의 사회적 지원이 부의 사회적 지원

보다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 간접효과가 더 컸으나, 자

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생활만족도를 향

상하는 간접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검증모형에 

부의 사회적 지원이 포함되든 모의 사회적 지

원이 포함되든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아동이나 청소년만이 아니라 대학생(Chang, 

Park & Kim, 2008) 및 성인의 생활만족도 또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8)이 자녀

를 둔 한국 성인들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

하였을 때,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성

인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켰

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구조방정식모

형에서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과 정보적 지원을, 자기효능감은 관계 효능감

과 양육어려움극복 효능감 및 자녀와 의사소

통 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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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가정생활만족도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

났다. Hur, Kim과 Park(2008)이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관리자

인 교장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향상된 자

기효능감은 직업에서의 성취도 뿐 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높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

은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지원과 건강한 삶의 사이에

서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

리적인 스트레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이러한 상식은 

스트레스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질병이나 또

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이고 의학적인 분야의 간학문적인 연구 결과

들(Tsuda, Makita & Tsuda, 2001)의 누적을 통해 

가능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가에 대

한 심리학적인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일본에

서도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

구에 따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정리(Tsuda, Nagatomi, Murata, Inatani & 

Tsuda, 2004)가 있어왔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

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Hori & 

Shimazu, 2007)도 있어왔다. 스트레스 관리 프

로그램만이 아니라 Bandura가 강조하는 인지

적인 통제가 우울과 같은 건강관련 증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Sugiura 

& Umaoka, 2003)이 이루어져 왔다.

한편 국가별로 스트레스나 건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김광

일, 원호택, Liu, Liu와 Kitanishi(1994)가 중국 일

본 및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이 가장 심한 스트레

스 신체증상을 경험하였다. Tsuda, Nagatomi, 

Tanaka, Okamura, Yajima와 Tsuda(2005)는 일본 

대학생과 영국 대학생들의 건강행동 및 건강

위험의식을 비교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일본 

대학생과 영국 대학생은 건강위험의식에서 매

우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건강행동 

및 건강과 관련된 지식에서 사회문화적 요인

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

구 결과들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다른 국가 간

의 스트레스 차이를 검토해볼 필요를 시사한

다.

문화에 따라 사회적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Triandis(1988)는 집단주의

적인 문화에서 결속이 강한 내집단이 질병에 

저항하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지적하였

다. Lumsden(1984)은 결속력이 강한 종교적 공

동체를 이루고 있는 캐나다의 Hutterite부족에

서 강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발병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집단주

의 사회(Hofstede, 1991; Kim, Triandis, Choi, 

Kagitcibasi & Yoon, 1994)로서, 스트레스 상황

에서도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많이 

제공된다. 그러나 Lumsden(1981)이 지적한 바

처럼 인간관계의 유지에 많은 대가가 요구되

며, 사회 구성원들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

스를 경험(박영신, 김의철, 2004)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은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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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Hofstede 

(199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러 측면에서 문

화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대 일본은 한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 성향

이 있고, 한국은 매우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극단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문화라면, 한국은 매우 여성성

이 높은 문화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불확실

성 회피 정도가 높지만, 일본이 더욱 불확실

성을 회피하는 문화이다. 문화 차이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에 대

한 이해를 위해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이 연

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

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 세 가지

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증

상과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이러한 한국과 일

본 대학생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

석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 각 집단별로, 스

트레스 증상과 스트레스 관리행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 및 어려움극복 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 각 집단별로 스

트레스 증상이나 스트레스 관리행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의해 어

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

는지, 그리고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부모의 사

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과의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국과 일본 대학생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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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계

남

녀

156

133

156

 78

312

211

계 289 234 523

표 1. 국가별 성별 최종 분석대상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상관관

계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

로 세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

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모

형이 연구모형으로 제안되었다.

Ⅱ. 방  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를 위한 표집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

각 표집 하였다. 한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를, 일본은 후쿠오카에서 세 번

째로 큰 도시인 구르메시에 위치한 4년제 대

학교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두 학교는 중상

위권의 평판도가 있는 대학교로서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지위 및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적 

여건은 평범하다고 할 수 있다.

총 572명이 표집 되었는데, 한국 대학생은 

300명(남 162명, 여 138명), 일본 대학생은 275

명(남 177명, 여 95명, 무응답 3명) 이었다. 일

본 대학생 중에서 성별을 응답하지 않고 불성

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3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272명이 1차 분석대상이었다.

분석대상 중에서 스트레스 관리행동 변인의 

답지 중에서 6번 즉 “현재,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에 응답한 응답자들을 선별하

여,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번에 응답

한 경우는 한국 대학생이 11명, 일본 대학생

이 22명이었다.

각 국가별 분석대상 중에서 이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총 523명 중에서 한국 대학생이 289명, 일본 

대학생이 234명이었다.

한국 대학생의 연령 평균은 21,72세(표준편

차 2,35), 중앙치 21세, 최빈치 20세였으며, 연

령 분포는 18세에서 29세였다. 일본 대학생의 

연령 평균은 19.65세(표준편차 2.21), 중앙치 19

세, 최빈치 18세였으며, 연령 분포는 18세에서 

34세였다. 분석대상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약 2세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핵심적인 네 

개의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성별 및 연

령을 질문하는 배경정보로 구성이 되었다. 각 

측정변인의 문항구성과 제작과정 및 신뢰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받

는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 

변인의 측정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문항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과 경제적 지원(문항 예: 경

제적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을 측정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답지는 7점 척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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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

이 받는 것으로 해석 된다: 1점(전혀 아니다), 

3점(약간 아니다), 5점(약간 그렇다), 7점(매우 

그렇다).

한국어로 제작된 질문지이므로, 한국어와 

일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가 이 질문지를 일

어로 1차 번역을 하였다. 일어로 번역된 질문

지를 다시 한국어로 역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역 번역된 한국어 질문지를 

연구자들이 모두 검토하고, 측정내용에 차이

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한국어와 일본어 질문지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Cronbach α 계수는 한

국이 .92, 일본이 .91로서 매우 양호하였다. 측

정된 부모 사회적지원 변인의 최저값은 1, 최

고값은 7이었다.

둘째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이 많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려움극복 효능감(문항 예: 어

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Bandura(1995)가 제작한 자

기효능감 질문지 중에서 어려움극복 효능감

(Resiliency of self-efficacy)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7개 문항 중에, 이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을 사

용하였다. 답지는 7점 척도로서, 값이 높을수

록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다고 설명 된다: 1

점(전혀 잘할 수 없다), 3점(약간 잘 할 수 있

다), 5점(잘 할 수 있다), 7점(매우 잘 할 수 있

다).

이 질문지는 원래 영어로 제작되어 있는 것

을 오래 전부터 한국어로 번역되어 많은 연구

들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이 질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 대학생

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영

어와 한국어 및 일어에 모두 능통한 전문가가, 

영어와 기존에 번역되어 사용되던 한국어 질

문지를 기초로 하여 일어로 1차 번역을 하였

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어로 번역된 질문

지를 다시 한국어로 역 번역을 하였다. 역 번

역된 문항 표현이 양호하고 원래 영어 및 한

국어 질문지의 문항과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

는 것임이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5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90(한국 대

학생), .79(일본 대학생)로서, 한국 대학생의 신

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일본 대학생 경

우에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된 어려

움극복 효능감 변인의 최저값은 1, 최고값은 7

이었다.

셋째, 스트레스 증상은 Fava, Ruggiero와 

Grimley(1998)가 개발한 로드아일랜드 스트레

스와 대처검사(RISCI; 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에서 측정하는 2개의 하위변인 

즉 스트레스 증상과 대처 중에서, 스트레스 

증상 변인만을 측정하였다. 원래 RISCI에서 스

트레스 증상 변인은 총 7개 문항으로 측정되

나,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인터넷에서의 스

트레스 중재를 위해 사용되는 간편검사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낮게 확인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더욱 간편화된 4개 문항

(Horiuchi, Tsuda, Tanaka, Yajima, & Tsuda, in 

press)을 개발하고 있다. 이 검사의 답지는 5점 

척도로서, 전혀 없었다(1), 그다지 없었다(2), 

때때로 있었다(3), 번번히 있었다(4), 상당히 있

었다(5)로 구성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 증상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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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증상 질문지는 원래 영어로 제작

된 것으로서 일본에서 일어로 먼저 번역이 되

어 선행연구에 활용되고 있었다. 이것을 한국

에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

해, 영어와 일어 질문지를 토대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번역된 한국어 질문지

는 영어 일어 한국어를 모두 능통한 전문가에 

의해 번역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 

되었다. 일어 5개 문항(문항 예: 이런저런 일

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한국이 .81, 일본이 .79로서 비교적 양호

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된 스트레스 증

상 변인의 최저값은 1, 최고값은 5이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Evers, Prochaska, 

Johnson, Mauriello, Padula와 Prochaska(2006)가 제

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관리행동이란 ‘하루에 약 20분 이상 규칙적으

로 긴장을 풀거나, 신체 운동을 하거나, 누군

가와 편안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사회

적 활동에 참가하는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활동’을 의미한다. 측

정 문항은 일상생활 중에서 이와 같이 효과적

인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에 적절한 답지를 1개 

고르도록 되어 있다: 답지 1(아니오: 나는 6개

월 이내에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습니다), 답지 2(아니오: 나

는 6개월 이내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동

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답지 3(아니오: 

나는 30일 이내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

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답지 4(예: 나

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한지 6개월 이내입니다), 답

지 5(예: 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실천한지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답지 6(현

재,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답지 1에서부터 답지 5까지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관리행동을 얼마나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답지 6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정

도와 무관하고 스트레스가 없다는 질적으로 

다른 답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분석

대상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답

지 6에 응답한 경우(한국-11명, 일본-22명)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서 선택한 답지의 값이 클수록 스트레

스 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스트레스 증상과 마찬

가지로 영어로 제작된 질문지를 먼저 일어로 

번역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래서 영어와 일어 질문지를 토대로 한국어 질

문지로 번역이 되고, 번역된 질문지는 일어로 

다시 번역했을 때 의미상으로 동일한 뜻을 갖

는지의 여부에 대해, 세 언어 모두에 능통한 

전문가가 재검토를 거쳐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들이 

모두 한국어판 질문지와 일어판 질문지로 확

정되었다.

3. 실시 및 분석방법

한국과 일본의 대학교에서 각각 2008년 5월

-7월 사이에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대학교에

서의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

교수의 협조를 받아 강의시작 전에 질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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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M (SD) t

부모의 사회적 지원
남 5.32 (1.08) .31

여 5.28 (1.20)

어려움극복 효능감
남 4.27 (1.26) 4.79 ***

여 3.56 (1.25)

스트레스 증상
남 3.11 ( .81) -1.79

여 3.28 ( .84)

스트레스 관리행동
남 3.37 (1.58) .19

여 3.34 (1.38)

*** p<.001

표 2.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의 차이: 한국 대학생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질문지 실시에 약 20분 내

외가 소요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성

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

리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별 부모

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공변인으로 처리하고 공변량분석을 하

였다.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연속적인 양적인 

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계의 범주를 나타

내는 질적 변인이 되기도 하므로, 한국과 일

본 대학생 집단별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차이

는 X2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

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미

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하였다.

Ⅲ. 결  과

1.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

감,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의 차이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

감,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의 차이를 한

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 각각별로 분석하였다. 

표 2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 의미 있는 차이

가 없었다. 단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 성별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서 차

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어려움극복 효능

감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훨씬 더 높

았다.

한편 표 3에서 일본 대학생 집단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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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M (SD) t

부모의 사회적 지원
남 4.78 (1.27) -2.80 **

여 5.25 (1.07)

어려움극복 효능감
남 3.89 (1.09) .24

여 3.86 ( .86)

스트레스 증상
남 2.86 ( .84) -1.65

여 3.04 ( .72)

스트레스 관리행동
남 2.57 (1.64) -.45

여 2.67 (1.50)

** p<.01

표 3. 성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의 차이: 일본 대학생

결과는 성별로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 및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 모두 의미 있

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적 지

원에서는 성별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평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

리가 가능하다. 각 국가별 자료 내에서 성별 

집단에 따른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지만 변

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예컨대 한국 대학생들은 다른 변인들에

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어

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았다. 그리고 일본 대학

생들은 다른 변인들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많

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성별 차이가 현저하지는 않다고 해도 차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시사된다.

이에 추가하여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은 성별 집단에 따른 패턴이 조금 다른 측면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대학생 경

우에 성별로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 차이가 

있었다면, 일본 대학생 경우에 성별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는 결과로부터 시

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얼마나 일반적

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엄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2.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

행동의 차이

위에서 각 국가집단 내에서 성별 부모의 사

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의 차

이를 분석했을 때 매우 일부이지만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시사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

능감,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변인을 공변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성별 변인의 

효과가 오차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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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M (SD) F

부모의 사회적 지원

공변인: 성별 - 2.66

국가별: 한국 5.30 (1.13) 10.75 ***

       일본 4.94 (1.23)

어려움극복 효능감

공변인: 성별 - 16.43 ***

국가별: 한국 3.94 (1.30) 1.28

       일본 3.88 (1.02)

스트레스 증상

공변인: 성별 -  5.92 *

국가별: 한국 3.19 ( .83) 11.52 ***

       일본 2.92 ( .80)

스트레스 관리행동

공변인: 성별 - .02

국가별: 한국 3.36 (1.49) 30.38 ***

       일본 2.60 (1.59)

* p<.05,  *** p<.001

표 4.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 행동의 차이:  

      성별 공변량분석

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성별을 공변인으로 하여, 한국과 일

본 대학생 집단을 비교한 공변량분석 결과이

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 경우에 공변인은 유

의하지 않았으며, 국가별로는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훨씬 많이 받는 것

으로 지각하였다.

어려움극복 효능감 변인의 경우는 공변인이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따라서 성

별에 따라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

는 설명이 가능하다. 성별 효과를 제외했을 

때, 국가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은 어려움극복 효

능감 수준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증상 변인에 대한 공변인 유의도

는 p<.05 수준으로서 약간 유의하였다. 이러한 

성별 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한 뒤에도, 국가별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매

우 유의하였다.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이 일본 대학생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보

다 스트레스 증상을 약간 더 경험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의 차이를 분석

해 보면, 공변인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분석

결과,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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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리행동  한국  일본  계

1. [ 계획 전단계 ]

  아니오: 나는 6개월 이내에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

리행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습니다

     49 (17.0)      93 (39.7)     142 (27.2)

2. [ 계획단계 ]

  아니오: 나는 6개월 이내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39 (13.5)      37 (15.8)      76 (14.5)

3. [ 준비단계 ]

  아니오: 나는 30일 이내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습니다,

     60 (20.8)      19 ( 8.1)      79 (15.1)

4. [ 행동단계 ]

  예: 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시작한지 6개월 이내입니다

     42 (14.5)      40 (17.1)      82 (15.7)

5. [ 유지단계 ]

  예: 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동을 실천한지 

6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99 (34.3)      45 (19.2)     144 (27.5)

계     289 (100.0)     234 (100.0)     523 (100.0)

X
2=50.03, df=4, p<.001

표 5.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별 스트레스 관리행동 차이 X2 검증

졌다.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이 일본 대학생들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

이 스트레스를 더욱 잘 관리하고 있었다.

표 4에 제시된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해 볼 

때,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보다 스트

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나, 한국 대학생

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스트레스 관리행동도 더 적

극적으로 잘 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는 한국 대학생

과 일본 대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스트레스 관리행동 변인은 1에서 5 사이로 

측정된 연속적인 양적인 값으로 표 4와 같이 

분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1에서 5 사이 각각

의 값이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단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범주를 나타내는 질적 변인이 될 

수도 있다. 표 4에서 밝혀진 한국과 일본 대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의 차이가 구체

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의 차이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다 심화된 분석을 하

였다.

X2 검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

다.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각 집단별 반응율을 비교해 보

면, 한국 대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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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부모의 사회적 지원 1.00

② 어려움극복 효능감   .20*** 1.00

③ 스트레스 증상 -.15** -.30*** 1.00

④ 스트레스 관리행동 .14* .20*** -.09 1.00

* p<.05, ** p<.01, *** p<.001

표 6.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상관관계: 한국 대학생

① ② ③ ④

   ① 부모의 사회적 지원 1.00

   ② 어려움극복 효능감   .22*** 1.00

   ③ 스트레스 증상 -.09 -.25*** 1.00

   ④ 스트레스 관리행동 .12 .22*** -.12 1.00

*** p<.001

표 7.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상관관계: 일본 대학생

중에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유지 단계인 경

우가 3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준비 단계인 경

우가 20.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대학

생의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 행동 중에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계획전 단계가 39.7%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그 다음이 유지 단

계, 행동 단계, 계획 단계의 순서로 비슷한 비

율을 보였다. 한국 대학생은 3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

지 단계이고, 일본 대학생은 40%에 가까운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계획전 단계이므로, 비록 그 다음 단계들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

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해

석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

3.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관계

위의 표 4와 표 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이 부모의 사회적 지

원,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서 매우 의

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한

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 각각별로 분석하였다.

표 6은 한국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부

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

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이

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극복 효능감

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상과는 부적 상관을, 스트레스 관리행동과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과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비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153

반면에 스트레스 관리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상과 스트레

스 관리행동은 무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어

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현저하게 낮고,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높은 수

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

을 많이 받을수록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고, 

스트레스 증상은 낮으며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

트레스 증상이 심하든지 심하지 않든지 그 정

도가,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

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

시되어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극

복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스트레스 

증상 및 스트레스 관리행동과는 무상관을 보

였다.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과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스트레스 관리행동

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스

트레스 증상과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무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낮고, 스트레스 관

리행동은 높은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극복 효능감은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

이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6과 표 7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전

체적인 패턴에서 일치하고 있다. 비록 표 4와 

표 5에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부모의 사

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각 집단 내에서 이러한 변

인들 간의 관계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현저하게 낮고,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단계는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

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상과 스

트레스 관리행동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표 6과 표 7에서 한국과 일본 대학생

의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한국 대학생 경우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스

트레스 증상이 부적 상관이고 스트레스 관리

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다면, 일본 대학생 경

우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가 무상관이라는 점

이다. 그러나 표 6에서 한국 대학생의 결과를 

보면 상관의 강도가 높지 않다. 또한 상관관

계 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가장 낮은 값들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

생 경우도 이 변인들 간의 관계 정도가 상대

적으로 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 4와 

표 5에 토대하여 볼 때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어려움극복 효능감에서는 차이가 없

었으나,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부모

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관리

행동의 수준도 높으나, 동시에 스트레스 증상

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차이와는 별

도로, 표 6과 표 7의 결과에 기초해 보면, 변

인들 간의 관계 패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일

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

하다. 즉 한국 대학생이든 일본 대학생이든 

모두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을수록 어

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아지고, 어려움극복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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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증상은 낮아지며,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수준은 높아진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단순히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없고, 매우 기본적인 패턴만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만을 추론해 볼 수 있

을 뿐이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경로분석을 시

도한 결과를 아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영향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에 제시한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

어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

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 대해 의미 있는 정적인 영향력

을 나타내고(P=.20, p<.001), 어려움극복 효능

감은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의미 있는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다(P=-.28, p<.001). 그러므로 부

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직

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자기 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한국

의 대학생들일수록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증진

되고, 이와 같이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아지

면 스트레스 증상은 낮아졌다.

스트레스 증상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관리

행동의 경우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

회적 지원에서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통해, 어

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관리 행동에 미

치는 영향(P=.17, p<.01)이 의미 있게 나타났

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한국의 대학생들일수록 어려움극복 효능

감이 높고, 이렇게 높은 효능감은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보다 수준 높게 해 나가는데 도움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한 결

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의 한국 

대학생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

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대해 의미 있는 정적인 

영향력을(P=.23, p<.001),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의미 있는 부적인 영향

력을(P=-.24, p<.001) 나타내는 점에서도 한국 

대학생 자료에서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그러

므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자기효능

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즉 일본 대학생들도 부

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려

움극복 효능감이 증진되고, 이에 따라 스트레

스 증상이 낮아졌다.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경우도 그림 2의 한국 

대학생들과 일치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부

모의 사회적 지원이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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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일본 대학생 (N=234)

그림 2.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한국 대학생 (N=289)

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P=.20,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본 대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

을 받을수록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증진되고, 

향상된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행동으로 긍정적인 연결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이 스트

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를 비교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

복 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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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비

교한 결과,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았으나, 동시에 스트레

스 관리를 더 잘하고 있었다(표 4 참고). 즉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압박감

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행동에서의 차이는 다른 검증방

법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표 5 참고). 즉 

일본 대학생들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행동

을 시작할 의도가 없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면, 한국 대학생들은 이미 6개월 이상 효과적

인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국 대학생들

이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음으로써, 정신건강 

면에서는 일본 학생들이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밝혀진 김광일, 원호택, Liu, Liu와 Kitanishi 

(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

생에 비해 비록 스트레스 증상은 더 높으나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스트레스 증상으로 인한 문제가 크

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에 정신적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스트레스 증

상을 이완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 번 시도한 연구결과로 한국과 일

본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결

론을 내리기는 성급하다고 본다. 앞으로 누적

적인 검증을 통해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스트

레스 차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우선은 이 연구결과를 통해 두 집단 사이

에 차이가 있고, 한국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은 가능성이 제기된 정도로 설명

할 수 있다. 앞으로 단순히 한국과 일본 청년

들의 스트레스 차이 자체에 대한 규명이 아니

라, 두 국가의 문화 간에 어떠한 차이들이 스

트레스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관해 연구가 이

루어지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증상이나 관리행동 외에도 

한국과 일본 대학생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참고). 

즉 한국 대학생이 일본 대학생보다 부모의 사

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

(박영신, 김의철, 2002)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적 기대

는 정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에서도 부모들로 하여금 대단한 희생과 헌신

을 감수하게 한다(김의철, 박영신, 2008). 부모

들의 강한 사회적 지원이 자녀들의 학업성취

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로 하여금 지

나친 성취압력으로 받아들여져서 스트레스 요

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기록하

게 하였을 때 학업성취라는 반응이 압도적으

로 높게 나온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김묘성, 

2002)로부터 추론된다.

한편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참고). 이러한 핵심적인 심리특성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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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나라 청년들이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청년들 모두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극복

을 위한 외부 세계로부터의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어려움극복 효능감과 정적 관계(표 6, 표 7 참

고)를 보였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

원은 어려움극복 효능감에 대해 의미 있는 긍

정적인 영향(그림 2, 그림 3 참고)이 있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증상과 부적 관계를, 스트

레스 관리행동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6, 표 7 참고).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

과에서도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어려움극

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변인들에 대해 의미 있

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증

상에 대해서는 부적인 경로계수를, 스트레스 

관리행동에 대해서는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

내었다(그림 2, 그림 3 참고). 상관관계분석과 

경로분석 결과들로 미루어보아, 한국과 일본 

대학생 모두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증상이 낮고,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잘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려움극복 

효능감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내적 에너지

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Bandura(1997)는 건강

한 삶을 위해 통제에 대한 신념으로서 자기효

능감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변인인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동

안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김의철, 박

영신, 2001)을 해 왔고, 이 연구에서 한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동안의 선

행연구 결과들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의 청년만이 아니라 일본

의 청년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중핵적인 역할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서양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경험 과학

적 연구들(Wiedenfeld, O'Leary, Bandura,  Brown, 

Levine & Raska, 1990)이 있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여 동양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적인 구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앞으로 이 연구의 모형을 서양의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도 검증해 본다면 결과를 더

욱 일반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D’Zurilla, 1990)들을 

투입했을 때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사후

검사 이후 3개월 뒤 즉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

행연구 결과(Hori & Shimazu, 2007)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스트

레스 관리 프로그램 속에 자기효능감을 증진

하는 아이디어가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스트레

스 관리 및 증상에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1차

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요약하면 부모가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해 줄

수록 대학생 자녀의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

아지고,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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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증상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관리행동은 긍

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증상이나 관리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어려움극복 효능

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앞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

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

으나,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어려움극복 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

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짐으로써,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심

리적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매개변인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연구들(권혁호, 박영

신, 김의철, 2002; Bandura 1991; Wiedenfeld, 

O'Leary, Bandura, Brown, Levine & Raska, 1990)

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우울 증

상에 대해서도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후속연구에서 검증해 보는 것도 흥

미로운 일일 것이다. 우울 증상에 대처하는 

효능감이 높을수록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정도가 증가(Megumi & Shinji, 2007)한다든가,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우울 

불안 반응 및 심인성 신체 반응 등과 관련되

어 있다(Kimura, Kobayashi & Mastuda, 2002)든

가, 질병에 대처하는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우

울 정도가 낮을수록, 헤모글로빈이 보다 적절

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

(Ikeda, 2002; Ikeda, Suzuki, Saito, Koike, Saito & 

Muramatsu, 2004)이 있다. 만약 스트레스와 우

울을 동일한 연구모형의 외생변인으로 투입한

다면,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남는다. 이러한 검토는 자기효능감

의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스트레스의 하위 구성

개념들을 다양하게 투입해 본다면, 현재 스트

레스 변인에 대해 밝혀진 결과들을 재검증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

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이나 일본 대학생 

집단에 모두에서 사회적 지원과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므

로 사회적 지원이나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미

치는 심리적 역동은 한국 청년만이 아니라 일

본 청년들에게서도 동일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역동의 패턴과 일치하였다

고 해서 한국과 일본 청년의 심리가 모든 면

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

국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증상이 더 높았고, 

동시에 스트레스 관리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들이 부모로

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

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한국의 청년과 일

본의 청년이 사회적 지원을 통한 주위 환경에 

대한 지각이나 본인의 스트레스 증상 및 관리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비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159

행동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본과의 비교들을 누적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로서 서양 청소년

과 변별되는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심리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한국인 토착심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누

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같은 서양 청년들과의 비교도 해 나갈 수 있

다면 더욱 의미 있는 비교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예컨대 한국 대학생(M=5.30)과 일본 대

학생(M==4.94) 모두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사실(표 4 참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점 척도에서 4점이 중

간인데, 두 집단 모두 4점 이상의 값을 보였

다. 서양에서는 대학생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

터의 사회적 지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양에서는 부모의 사회

적 지원이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

을 보인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

녀가 대학생 시기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어

려움극복 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력(그림 2, 

그림 3 참고)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과 서양 사회에서 청년발달 과정에서 부

모자녀관계의 차이를 시사 하는 매우 흥미로

운 내용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문화

적인 시각에서 동서양의 경험과학적 자료들에 

토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비교 문화적 연구를 

위해 적절한 척도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증상을 Fava, Ruggiero와 Grimley(1998)가 개발

한 로드아일랜드 스트레스와 대처검사(RISCI; 

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에서 측

정하는 2개의 하위변인 중에서 스트레스 증상 

5개 문항(Horiuchi, Tsuda, Tanaka, Yajima, & 

Tsuda, in press)을 갖고 측정하였다. 그러나 매

우 최근에 일본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스트레스 

중재를 위해 요인분석에 토대하여 부하량이 

낮게 확인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더욱 간편

화된 4개 문항(Horiuchi, Tsuda, Tanaka, Yajima, 

& Tsuda, in press)을 개발하는 중에 있다. 그러

나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측정학적

으로 양호한 문항이라고 해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문

항인가는 검증 없이 쉽게 결론내릴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스트레

스와 관련된 비교 연구를 누적해 가면서 비교

문화연구에 보다 적절한 척도로 차근차근 개

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할 때 일본의 대학생 오또다께

의 생생한 예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신체 

여건에서도 스트레스 증상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가 모두 있는 청년들보다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도전정신은, 부모

의 사회적 지원에서부터 잉태된 본인의 어려

움극복 효능감에 의해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은 결과물에 비유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어찌

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또다께는 양 팔과 

양 다리 없이 태어나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던져졌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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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 앞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그 척박

한 현실 앞에서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며 절

망할 것인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새로운 가

능성을 창조해 나갈 것인지, 그 선택은 인간

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오또다께와 부모

는 입학 거부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양 팔과 양 다리가 없어도 입으로 어떻

게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시연

해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오또다께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들의 가벼운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에서의 검증 결과는 오또다께의 

사례를 통해 통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극복 효능감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크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내적 에너지인가

를 제시한다. 즉 일반 청년들의 경우에도 어

려움극복 효능감이 높은 청년들일수록 스트레

스 증상이 감소되고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행동을 하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역동이 한국 대학생만이 아

니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명백히 밝힘

으로써,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작

용하고 있는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기능과 역

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부

터 어려움극복 효능감의 증진은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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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stress symptoms and management among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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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the stress symptoms and management among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elf-efficacy. A total of 523 

respondents (289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234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mposed of the following scales: A short version of 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 (Horiuchi, Tsuda, 

Tanaka, Yajima & Tsuda, in press), the Stress Management Scale (Evers, Prochaska, Johnson, Mauriello, Padula 

& Prochaska, 2006),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Scale (Bandura, 1995) and the Parental Social Support Scale 

(Kim & Park, 1999).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Korean university students displayed a higher 

level of stress symptoms than Japanese students, they were more effective in terms of stress management. 

Second, although Korean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receive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than Japanese stud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Third,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who had higher scores in terms of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were more likely 

to manage their stress better and have lower stress symptoms. Those students who received more social support 

from parent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cores in terms of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Fourth,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received from parents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for bo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Resiliency of self-efficacy had a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stress management and a direct and negative effect on stress symptoms. Parental social 

support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influence on stress management and stress symptoms, However, its 

influence was mediated through the resiliency of self-efficac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ose students who 

receive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resiliency of 

self-efficacy, which in turn positively influences their ability to manage stress and reduce their stress symptoms.

Key words : Stress symptoms, stress management, social support, resiliency of self-efficacy, Kore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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